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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
우리의 갈 길
[말씀 요지]

연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잠 자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책임 다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갈 길이 바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교생활은 사후에 탕감해야
할 것을 살아서 탕감하는 생활이다.

일생의 갈 길을 단축해서 가려는 것이 도의 생활이다. 육신이 있는 동안은 준비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흡사 거미줄 같은 것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죽어 평탄한 자리에 가는 문제는 살아서 해
결해야 한다.

선생님이 죽어도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자에게는 갈 길이 남아 있다. 준비기를 지나고 실천하는 기간
을 지나 수확하는 시기에 생명을 거두어야 한다.

준비기보다 수확기가 더 바쁜 것이다. 말씀하는 사람이 하늘을 대신하여 선포할 때 졸면 천법에 걸린다.

선생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시에는 모든 식구를 위해 기도한다. 식구들의 고통을 체휼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단 5분이라도 기도해 주어야 한다.

3년만 지나면 선생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모세 때에도 60만명이 광야에서 쓰러졌으니 이 시대에도 쓰러
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심적 상태는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다. 과거에는 식구들의 것을 선생님이 책임지
려 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각자가 결실할 때이므로 그들을 생각해 주면 도리어 그들의 길을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
다.

식구들이 옷을 잘 입은 것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다.

4월 이후부터는 이 단에서 설교하지 않았다. 각자가 최후의 때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단 10분을 마음
놓고 살지 못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하늘이 인정하는 환경을 가져야 한다. 죽은 후에 자기를 붙들고 울 자가 몇일까 생각해 보라.
죽기 전에 자기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계에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사를 대신해서 싸워 줄 것이다.

여러분을 보면 살이 없고 해골만 남은 사람처럼 보인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은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신앙자는 죽음의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해야 한다.

갈 길이 멀면 멀수록 발길로 차서라도 갈 길을 가게 해야겠다. 이것은 하늘의 책임이다. 혼자서는 못 간다. 서로 자극
을 받아야 한다.

내가 책임을 지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신다. 심정을 붙들고 쉴 때는 하나님도 함께 쉬시는 것이다. 하나
님이 대해 주시는 법도와 도수가 있다.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만을 대해 주신다.

섭리는 아담 하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심정은 무한하다. 사탄을, 종을, 형제를, 자식을 굴복시킨 후에야 부모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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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 수 있다.

사탄은 편안한 자리에서 굴복시킬 수 없다. 눈물로써 굴복시켜야 한다. 6천년의 역사적 총탕감을 단시일에 하고 넘어
가는 기간이 3년 기간이다. 내가 나를 바로잡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를 위해 변명하는 것은 허락치 않는다. 예수님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당신을 위한 변명은 아니 하
신다. 종과 형제, 자녀를 위해 변명할 수는 있다. 종과 형제나 자녀를 위해 변명하는 것은 허락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종이나 형제, 자녀의 입장에 설 때는 이미 지나갔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대신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길은 피를 토하면서라도 가야 하고 죽어서라도 가야 한다. 고생하면 그것이 재산이다. 후회하면서 간 길은 다 갔어
도 헛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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